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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도립미술관교육아카데미…이중섭오지호조명

조인호

이중섭, 오지호는한국미술사에유의미한

성취를 남긴 거장들이다. 지금도 두 화가의

작품과예술적삶은후학들에게예술적상상

력을제공한다.

두 거장의 작품에

얽힌 이야기를 들을

수 있는 강좌가 마련

됐다.

전남도립미술관

(관장 이지호)이 운

영하는 하반기 교육

아카데미강연프로그

램에서 두 화가를 집

중적으로 다룬다. 강

의는 11월 2일, 16일, 30일이다. 이에 앞서

지난 26일에는이중섭미술관전은자학예사

가강연을진행한바있다.

이지호관장은 미술관의교육적기능을강

화하고지역민의문화예술수준향상에기여

하고자교육아카데미를기획운영하게됐다

며 이번아카데미를통해한국미술사의두

거장의작품을통해의미있는이야기를들을

수있기를기대한다고전했다.

강연은전시서적등과연계해다채로운형

식으로진행된다.

2회차(11월 3일오후 2시) 강연은소설가

김탁환이나서이중섭의작품등에대해이야

기를했다.

16일과 30일에는 한국 인상주의의 선구자

오지호 화백의작품세계를조망한다. 조인호

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가 하반기 개막하는

전남도립미술관기획전시 인상주의와오지호:

빛의 약동에서색채로를일부연계한주제로

강연한다.작가가영향받았던프랑스인상주의

와더불어오지호의삶과작품활동등그의예

술세계전반을심도있게탐구할예정이다.

강연신청은네이버사전예매와현장발권

을통해가능하다.자세한내용은전남도립미

술관누리집에서확인가능하다.

한편,전남도립미술관은오는15일 인상주

의와오지호:빛의약동에서색채로전을개막

할예정이다.

/박성천기자skypark@kwangju.co.kr

보통사람들의재즈 즐겨볼까

재즈스연주회 Jazz Together , 17일북구문화센터

보통사람들의재즈를 모토로 활동해 온

재즈스는재즈를사랑하는광주직장인들로

이루어진아마추어팀이다. 전공도직업도모

두다르지만이들은정통재즈를연주하겠다

는목표아래모였다.

재즈스(리더조태희)가 연주회 Jazz To

gether 를오는17일오후7시30분광주북구

문화센터에서펼친다. 광주사회인재즈협회가

마련한공연으로즉흥성과대중성이돋보이는

재즈스탠다드곡들로채워질예정이다.

리드미컬한 NightAndDay 로시작하는

공연은 My Favorite Things , For Sen

timental Reasons 로 이어진다. All The

Things You Are 등감미로운멜로디도낭

만을선사한다.

재즈 특유의 우울하며 자유분방한 느낌을

자아내는 Lullaby Of Birdland 와 No

More Blues 도 울려 퍼진다. 이밖에 Tea

For Two , Everything Happens ToMe ,

CryMeARiver 등이레퍼토리에있다.

피아니스트조태희, 보컬리스트김영준정

유진이 출연할 예정이다. 기타는 Jim Hun,

트럼펫은이승일이맡으며박재만이베이스,

최희웅이드럼을연주한다.

재즈스조태희리더는 바쁜일상속에서도

오직 재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열

심히준비해온무대를선보이고싶다며 재

즈에깃든여운과자유로운해석을관객들에

게전하며함께즐기는무대를만들어나가겠

다고했다.

무료공연.구글폼예매.

/최류빈기자rubi@kwangju.co.kr

수묵담채의은은한향기

박광순화가개인전성료

추경

무등갤러리에서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

박광순화가의개인전이성료했다.

국화향기그윽한계절에펼쳐진이번전시는지난

40년 간갈고닦은한국화에대한열정을풀어놓는

자리였다.

박작가는 꽃 , 추경 , 설경 , 노란봄풍경 , 소

나무와꽃 , 하경 등모두 80여점을선보였다. 계

절풍경,산과바다,청둥오리를모티브로한작품들

은갈고닦은연마의흔적과그림에대한열망등이

배어나왔다.다양한수묵담채의작품은우리의옛정

서를환기하는한편저마다은은한향기를발했다.

소나무와꽃은꽃이핀소나무군락을형상화한

작품이다.굽은소나무의자태

와 세월의 연륜이 담긴 굵은

껍질, 주위에 에둘러 핀 붉은

꽃들은맞춤하니조화를이룬

다.

박작가는 아직은부족함이

많고누군가에게감동을줄수

있는작품은아니지만많은분들에게그림을보여줄

수있어서큰기쁨과설렘의시간이었다며 만추의

계절작품과함께은은한국화향기를느낄수있는

자리었기를바란다고전했다.

한편박광순화가는2011년대동갤러리전시를비

롯해실경대작전,대한민국한국화페스티벌에참여

했다. 대한민국미술대전한국화특선, 대한민국한

국화대전한국화우수상,광주시미술대전한국화우

수상등을수상했다.

/박성천기자skypark@kwangju.co.kr

재즈스 멤버들. <재즈스제공>

양림동배경…서서평선교사양자서요셉이야기

이곳에다시봄이오고꽃이피고누군가나팔을

불때, 우리들의이야기를전해줘 . 기억은 생명이

야.

양림동을배경으로광주근현대사를아우르는한

편의드라마극이펼쳐진다.역사적사실에기반한극

적상상력과탄탄한서사가맞물려연극으로되살아

난것.

광주시립극단(예술감독원광연극단)이 양림 in

광주를 오는 22~24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

선보인다. 22일오후2시 30분, 오후 7시 30분을비

롯해 23일(오후 3시오후 7시 30분), 24일(오후 3

시)총5회상연.

극단이2020년진행했던 제1회창작희곡공모 당선

작 양림(楊林이정아원작)을원광연감독,유피씨어

터김하정대표가공동으로각색연출한작품이다.

앞서2021~2022년 양림이라는제목으로동산아

트홀에서관객을만난적있으나, 무대세트등을최

소화하고대본리딩에중점을뒀던입체낭독극형식

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공연과 차이가 있다. 무대효

과,미장센을가미해공연예술로서매력을배가한다

는계획이다.

극은서서평선교사의양자서요셉이야기를조명

한다.

조선의성녀로불렸던서서평은양림에터를잡

고 한센병 환자들과 걸인, 소외당한 여성과 고아를

돌봤던인물이다. 갈곳없는아이들을입양한것으

로알려졌는데그중하나가이번연극의주인공 요

셉이다.

극중요셉은어머니를잃고양림을떠난뒤방황

하다태평양전쟁에징용된다. 이후한팔을잃고절

망한채고향에돌아왔으나,분노에휩싸이기보다주

변사람들에게선행을배푼다.이처럼운명으로부터

버림받은자가구원자로변모한다는측면은성서 창

세기 중 요셉 대목을겹쳐보게한다.

함께공부하던박순이가남편의죽음으로괴로워

하자심리적으로 동요하는 요셉의 모습도 볼 수 있

다.박순이는서서평선교사의유지를기억하며양림

에서고아를거두고돌봤던인물이다.

작품은 과거 시점(1921~1943)을 파편적으로 묘

사하는 1~2막과서요셉의행적을시간순서대로보

여주는3막으로나뉜다.

이같은구성에대해원광연예술감독은 1~3막을

역순행과순행적구성두파트로나눈것은주요인

물인서요셉과박순이의심리변화를효과적으로전

달하기위한대비의일환이다고부연했다.

한편극단은이번공연을위해지난9월남자배역

10명(서요셉,최흥종,서커스단장,김생옥등)과여

자배역 7명(서서평, 박애신, 박순이등)을공개모

집했다. 그 결과 조정훈(서요셉 역), 김수옥(박순

이)을비롯해나상문(최흥종), 정경아(유화례), 황

옥선(박애신),양선영(서서평),최이노(이선생)배

우가캐스팅됐다. 이외 이영환, 정일행, 김민성, 양

선아, 최현정, 조홍일, 김여름, 정유정, 손근호배우

가출연할예정이다.

김하정연출은 광주는역사속에서개인의희생을

불사하더라도의로운일에앞장섰으며,성숙한민주

주의와인권의식에고무돼있었다며 연극 양림in

광주를통해광주근현대사를돌아보고정의에목숨

을내놓았던 광주정신을오늘날이땅위에재현하

려한다고했다.

전석1만원, 13세이상관람가.

/최류빈기자rubi@kwangju.co.kr

광주시립극단이정기공연 양림in광주를오는22~24일광주예술의전당소극장에서펼친다.낭독연극 양

림 당시공연장면. <광주시립극단제공>

광주시립극단 양림in광주 공연

22~24일광주예술의전당소극장

창작희곡공모당선작,연극으로


